안녕하세요. 저는 8/4일 홍천에 이사 청소를 맡겼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청소 하시는걸 확인을 못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나이도 지긋하신 아주머니 두분이 오셨길래 잘 부탁드린다고 적지만 식사 하시라고 돈도 드리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다음날부터 휴가라고 하시길래, 청소 끝나고 입금을 해 드렸습니다. 
8/5일 일요일 밤에 홍천에 다시 갈 일이 생겨서 집을 확인한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성의 없게 청소를 해 주셨더군요. 

창고 선반 하나는 망가뜨리고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베란다 안쪽 유리창은 세제뿌리고 물 한번 뿌린 것 처럼 얼룩이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샤시에 스카치테이프가 붙어있었는데, 그 끈적이는 그냥 남아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쪽 선반 안쪽부분에 양면 테이프는 그대로 붙어있었고, 
싱크대에도 얼룩이 그냥 남아있었습니다. 
싱크대 서랍에는 먼지가 그냥 있었고, 주방쪽 작은 창문 얼룩 및 곰팡이 제거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니 뒤쪽은 청소가 안되어있었고, 세면대, 욕조 수도꼭지도 얼룩이 그대로였습니다. 

다음날 청소하신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청소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제조업체에서 물건 만들어 팔고 하자 있으면, 만들다 보면 불량 날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해야 하는걸까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A/S/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홍천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도 다니고 있어서 일정 맞추는게 쉽지 않았는데, 8/8(수) 연락이 왔고, 8/9(목) 춘천에서 청소를 마치고 6시쯤에 가시는 길에 들르겠다고, 연락 할테니까 전화 꼭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회사도 조퇴하고 원주에서 홍천까지 운전해서 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 했더니, 춘천에서 청소가 다 끝나지 않아서 그런거라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딴에는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해서 1시간 반을 기다려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고,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청소 아주머니 번호를 알면 직접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전에 오셨던 아주머니께 전화 드렸더니, 아무 연락 못 받았다고 하더이다. 그 후로 전화기는 꺼져있었고, 저는 사진 9장을 포함한 문자를 보냈으나, 지금 글을 올리는 이 시간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으시네요. 

청소도 서비스업종인데, 이렇게 서비스 정신도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예의도 없고, 고객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납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시간들여 돈들여 가서 기다렸는데, 이런 거짓말에 속다니 정말 기분이 언짢습니다. 

청소를 아예 안했다고 막무가내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바탕에 두고 거래를 한 사람의 하나로써 사람에 대한,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으셨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개인한테 쉽게 GS 크린몰 이름 내주고, 제대로 관리 안하는 것 같네요. 
여기 이용하실 다른 고객분들 꼭 끝까지 확인 가능한 날에 예약하시고,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